
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
에 그 입향조入鄕祖의 묘소와
유적 및 세거지가 있는 칠봉공
七奉公 문중의 후손이 선대유
적지 순례반을 이루어 5월 1 5
일과 1 6일, 1박2일 일정으로
경기 김포와 장단의 선대 묘역
을 성배하였다. 칠봉공은 휘가
인B이고 칠봉은 그 호인데
추밀공파 시조후 2 2세로 화산
부원군花山府院君증 우의정右
議政 휘 복復의 5대손 남강공
南岡公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
증 영의정領議政 휘 상常의 4
남이다. 원래 서울의 주동鑄洞
에 세거하였는데 임진왜란 때
호남방량관湖南放糧官이 되어
전라도에 내려가 군량을 조달
하다가 산수가 좋은 장수의 오
산리에 복거卜居하게 되어 이
후로 후손이 세거하며 번창하
였다. 이번에 참배를 행한 것
은 칠봉공의 증손으로서 묘소
가 완주군 이서면 원동院洞 문
덕봉文德峰에 있는 생원공生員
公 휘 백경百經, 자 제삼濟三
의 후손 3 3인이고 종회장은 권
이원權훙元, 총무는 권희선權
熙宣씨였다. 경기에서는 화산
부원군 종회장 겸 남강공종중
도유사 권진택權晉澤, 화산부
원군종회 부회장 권정택權貞
澤, 남강공종중 총무 권장택權
壯澤씨가 일행을 영접하고 동
행 안내하였다. 성묘단은 1 5일
낮 1시에 김포시 하성면에 도
착하여 해장국 식당에서 점심
식사를 하고 마조리 미조현彌

助峴 명월산明月山으로이동하
였다. 묘역 일대의 남강공 정
려각旌閭閣, 중건한 재사齋舍,
또한 중건한 남강공 부조묘不
�廟와 신도비 및 비각 등을
봉심奉審하고 묘소로 올라가서
는 남강공 묘전에 소전素奠을
올리고 권이원 회장이 작헌酌
獻하며 일동이 전배展拜하였
다. 다음에는 남강공의 부공父
公인 참판공參判公(휘 진振 영
녕전참봉永寧殿參奉증 호조참
판戶曹參判) 묘소를 성배하고
남강공의 장자 부윤공府尹公
(휘 수B 대사간大司諫 전주
부윤全州府尹) 묘소를 참배하
였다. 
명월산 묘역의 순례를 마치

고는 3시 3 0분 경 출발하여 강
화군 불은면 덕성리의 광성보
廣城堡를 향하였다. 관광을 위
해서였다. 하성에서 광성보까
지 이동하는 데는 3 0분 정도가
걸렸다. 신미양요辛未洋擾 때
의 격전지로 유명한 광성보는
강화도江華島와김포반도 사이
를 흐르는 염하강B河江 변에
용머리처럼 나왔대서 이름한
용두돈대龍頭敦臺가곶에 있는
요새로서, 국가사적 제2 2 7호로
지정된 곳이다. 원래 고려 시
대에 몽고의 침략에 대비해 설
치한 성보로서 퇴락한 것을 조
선 광해군 1 0년, 1618년에 보
수하고 효종 7년, 1656년에 광
성보로 이름하여 요새화하였
다. 고종 8년, 1871년에 미국
해군의 제독 로저스가 개항 통

상을 요구하며 아시아함대를
거느리고 와 1 2 3 0명 병력으로
이곳을 침공하였을 때 수비장
순무중군巡撫中軍 어재연魚在
淵이 열세한 무기로 대항하며
포탄이 떨어지면 창칼로, 창칼
이 부러지면 돌과 주먹으로 싸
워 산화한 곳이다. 미군은 조
선군의 감투에 놀라 승전한 다
음날 퇴각하여 양요는 끝났으
나 성채와 문루가 파괴되어
1 9 7 7년에 오늘과 같이 보수 정
화하였다.
해협에 돌출한 천연암반의

교두보 용두돈은 1 6 7 9년에 축
성되어 병인·신미 두 양요 때
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던 곳
이다. 성보의 문루 안해루按海
樓가 있고 용두돈 외에 광성돈
과 손돌목돈이 있으며 신미의
순총辛未義殉塚과 쌍충비雙忠
碑 등이 있다. 광성보 돌아보
기를 마치고 인천을 외각으로
돌아가 송도에서 인천대교를
건너며 관광하였다. 그리고 영
종도의 인천공항을 돌아 김포
시 지역을 통과하여 부평으로
나와 예약된 식당에서 저녁식
사를 하고 역시 예약된 숙소로
들어가 여장을 풀었다. 2일차
인 5월 1 6일에는 아침 7시에
기상하여 이른 조반을 마치고
임진강 건너 장단을 향해 출발
하였다.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
전진교 남단 검문소에 도착해
서는 민통선 지역 주민인 필자
의 인솔로 통과하여 그 북안北
岸 현암玄巖의 일월봉日月峰
하의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묘
소에 이르렀다. 일행은 도중에
지난해 새로 세운 화산부원군
의 신도비 앞에 모여 필자의
해설을 청취하였고 역시 지난
해에 사초를 다시한 화산부원
군 묘전에는 권이원 생원공종
회장이 준비해온 주과로 일헌
을 올리고 일동이 전배하였다.
이어 일행은 그 후록으로 올라
가 화산부원군의 7대조인 파조
추밀공樞密公(휘 수평守平 추
밀원부사樞密院副使)와 그 아
드님 충헌공忠憲公(휘 위� 한
림학사翰林學士 태자대사太子
大使) 양대 단소에 성배하였
다. 다음에는 그 우록右麓으로
옮겨가 화산부원군의 장자 좌
랑공佐郞公(휘 온溫, 18세 호
조좌랑戶曹佐郞 증 좌통례佐通
禮)의 묘소를 성배하고 내려와
차량으로 이동하여 같은 진동
면 기온리其溫里의정헌공正獻
公( 1 4세 성휘 왕후王煦 계림부
원대군鷄林府院大君 영도첨의
領都僉議), 밀직공密直公(휘
왕중귀王重貴 동지밀직사사同
知密直司事 감찰대부監察大
夫), 부윤공府尹公(휘 숙肅 대
사헌大司憲 공안부윤公安府尹
증 호조판서戶曹判書) 3대 직
계선대 묘소를 성배하였다. 그
곳에서 정헌공 묘전에 전물奠
物을 올리고 일헌례一獻禮를
드렸다. 마지막으로 진동면 초
리의 장경동長慶洞에 있는 승
지공承指公( 1 9세 휘 욱旭 부정
공副正公 증 좌승지左承旨) 묘

소에 가 주과를 베풀고 생원공
종회 권희선 총무의 작헌으로
성배를 하였다.
이렇게 선대 묘소에 줄곧 이

동하며 성배를 하는 동안 각
묘전에서 필자가 관람시간을
배정하여 미리 준비해간 간략
한 자료를 가지고 해설을 곁들
여 주면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
다. 
모든 성묘일정을 마치고는

오후 1시에 민통선 지역에서
벗어나와 임진각에 도착하였
다. 여기에서는 필자가 예매해
둔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입
장권을 가지고 통일교 검문소
를 통과하여 1 4시에 통일촌의
부녀회관 식당에 닿았고 그곳
에서 무공해 식품으로 만든 점
심식사를 하였다. 점심식사를
마치고는 1 5시 반에 다시 이동
하여 도라산전망대에 이르렀
다. 도라산전망대는 비무장지
대 안에 있는 북향 전망대로
북한을 가강 가까운 곳에서 볼
수 있는 최북단 전망대이다.
북한의 선전 마을과 농토 등이
눈앞에 펼쳐지고 망원경으로는
개성 시가지 일부와 개성공단,
김일성동상 등을 볼 수 있다.
다시 제3땅굴로 이동하여 지하
4 0 0미터까지 내려가 남쪽으로
2 0 0미터까지 파들어 온 굴을
견학했다. 이 땅굴은 길이
1 6 3 5미터, 폭 2미터, 높이 2미
터로서 완전무장 병력 3만이 1
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규
모이고 지금까지 발굴된 땅굴
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
다. 땅굴 견학을 마치고 올라
와 땀을 식히며 휴식한 다음
1 6시 3 0분 경에 전세 버스에
탑승하여 귀로에 올랐다. 그리
고 고양시 일산으로 향하면서

1박2일 간의 동행 일정을 마친
권진택 회장 이하가 작별 인사
를 나누고 하차였다.

〈사진 權壯澤·글 權貞澤〉

1 52 0 1 0년 7월 1일 목요일 제134호

전북 長水의 七峰公문중성묘단
김포와 장단 선대유적 순례

▲ 성묘단원들이 중건한 남강공묘하 재사 주변의 잡초를 뽑고 있다

▲ 추밀공 단소 아래 충헌공의 단소 앞에 모인 성묘단

▲ 화산부원군의 신도비 앞에 모인 성묘단

▲ 권이원 생원공종회장이남강공 묘소에 작헌하고 있다

권영갑權寧
甲(추밀공
파 문충공
안 양 공 계
3 4세·수원
종친회장)

씨의 차남 오상吾相(경찰
대 졸 고양경찰서 경감)
군이 진주晉州 강호진姜
浩眞씨의 차녀 민경(서울
여대 졸 중앙여성지 기
자)양과 6월 2 6일 1 3시 3 0
분 수원시 우만동 노블레
스웨딩컨벤션 7층 홀에서
결혼.

권해조權海兆(한일군사문
화학회장·본지 편집 위
원·복야공파 삼괴당계
3 6世)씨의 일남 덕근德根
군과 최성일씨의 장녀 준
희양이 6월 2 7일 1 2시 서
울 강남구 논현동 리츠칼
튼서울호텔 A 3층 그랜드
볼룸에서 결혼.

권오창權五昌(추밀공파
평후공계 3 5세·동강궁중
회화연구소장)씨의 차남
혁률赫律군이 최시영씨의
차녀 민희양과 7월 1 0일
1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
헤리츠타워 5층 프로메사
홀에서 결혼.

축하합니다결혼을


